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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새로운 것만 찾으려 하지 말고, 주님이 예전에 주신 것을 귀히 여기지 

못하여 생각에서 잊고 관리하지 못하여 묻혀 있는 것을 찾아라. 그것

이 새것을 발견한 것 같을 것이다. 사람도 그러하다.

2. 주님이 귀히 주신 것을 모르면 평생 모르고 못 쓰고 죽는다.

3. 그 지역 환경 속에 그 환경에 의한 작품이다. 

4. 한 가지만 작품으로 찾지 말고 여러 가지를 찾아 보아라. 하나님은 나

무, 바위, 샘, 지역, 형상석, 형상 나무 등 여러 가지로 작품을 창조하

셨다. 사람도 각자 개성대로 귀한 걸작의 인물이다.


